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前 교통방송 DJ

오랜 시간이 흘러도 고마웠던 인연이 잊히지 않는 

까닭은 그 사람과의 따뜻하고 정겨웠던 기억 때문

일 것이다. 그 사람은 이웃, 직장동료, 혹은 친구일 

수도 있다. 문득 떠오르는 인연들, 그 인연들과의 

시간을 회상하는 일은 종종 우연히 듣게 되는 음악

에서 비롯되기도 한다. 필자가 과거 함께 방송을 했

던 담당 PD와의 소중한 시간을 회상하게 된 것도 

얼마 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이 노래 덕분이다. 

1979년 발표된 <영일만 친구>는 당시 최백호가 

친구에게 전하는 노래로 알려져 유명세를 탔다. 

이 곡의 사연은 이렇다. 1977년 <내 마음 갈 곳을 

잃어> 발표 후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최

백호는 영일만에서 음악카페를 운영하던 그리운 

친구 홍수진을 찾아갔다. 둘은 모두 부모님을 일

찍 잃은 아픔이 있었고,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며 

자연스레 막역한 사이가 된 벗이다. 영일만에서 

친구와 소주를 기울이며 시대의 아픔을 논하던 최

백호는 친구 홍수진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이 노

래를 만들었다고 한다. 이렇게 탄생한 <영일만 친

구>는 1979년 <최백호 골든디럭스1집>에 실리

며 큰 인기를 얻게 되고, 최백호는 이듬해 TBC 방

송가요대상 남자가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. 지금

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곡은 최백

호를 대표하는 노래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.  

<영일만 친구>의 주인공은 바닷가에서 오두막집

을 짓고 사는 친구 홍수진이다. 최백호는 친구와

의 추억을 노래로 만들고, 그 친구는 세상 하나뿐

인 노래를 선물 받은 것이다. 이후 노래와 함께 둘

의 사연이 널리 알려지면서 1994년 영일만 호미

곶에는 <영일만 친구> 노래비까지 세워졌다. 하

지만 안타깝게도 1997년 친구 홍수진은 병마로 세

상과 이별하게 된다. 그래서일까. 여전히 많은 무대

에서 <영일만 친구>를 부르는 최백호의 음성을 듣

고 있노라면 세월의 무게와 함께 친구에 대한 그리

움이 느껴지는 듯하다. “시대는 변해도 감정은 남는

다”는 말처럼 노래 <영일만 친구>에 담긴 그들의 

우정은 노랫말 속에 계속 살아 숨쉴 것이다. 

<영일만 친구>에 얽힌 사연처럼 필자도 담당 PD

와 함께 라디오를 진행하며 마음을 나눴고, 질책

과 응원 속에 젊은 날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갔다. 

그리고 지금은 언제라도 웃으며 술 한잔 기울일 

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. 문득 라디오에서 

흘러나온 <영일만 친구> 노랫말을 들으며 젊은 

날의 한때를 마주하니, 다시금 대중가요가 건네는 

공감의 힘을 깨닫게 된다. 

소중한 기억은 뒤에 남겨지는 법이다. 그리고 소

중한 기억을 회상하는 일은 지금의 삶을 좀 더 풍

요롭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. 그래서 대중가요 

속 노랫말과 멜로디는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는 공

감의 예술이라 부른다. 언제나 나에게 소중한 사

람들은 항상 존재해왔다. 그리고 그들과의 기억은 

변치 않고 그 자리에서 회상을 기다린다. 오늘 오

래된 사진첩을 열어 옛 인연들을 추억해보자. 그

리고 그들과 함께 듣고 공감했던 대중가요를 들어

보는 것은 어떨까. 

*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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